BR6192

역사적인 미북 정상 회담

18-06-15

미국과 한국의 평론 전문가들은 6월 12일에 싱기포어에서 열린 미북 정상 회담에 관하여 각양 각색의 의견과 논평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 대로 거의 모든 논평과 비판과 찬사를 다 듣고 읽어 보았습니다. 누가 승리했다 또는 패배 했다는 등의 주관적이고 편견적인 견해가 지면과 전파를 매웠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 드리기 전에 미북 정상 회담에서 서명한 합의 문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양국 국민의 요망에 따라 양국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확약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합치기로 한다.

3. 2018년 4월 27의 판문점 선언을 재 확인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할 것을 확약을 한다.

4. 미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잔류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와 이미 알려진 이들을 즉시 송환 할 것을 확약한다,

역사적으로 최초로 열린 미북 정상 회담은 양국간에 있어 왔던 수십년의 긴장과 적개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큰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임을 안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공동 성명에 제시된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미북 양국은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적절한 고위층 관리 사이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협상  회의를 갖기를 확약한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미조 간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영과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조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협력을 할 것을 확약한다.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어 센토사 섬에서

이상입니다.  양 정상의 합동 성면서는 큰 틀의 합의 이지만 정상 회담 전에 열린 수차의 실무회의에서는  미국의 해무기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하여  구체적인 합의 이행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북한의 과거의 어느 약속과 다른 이번의 확약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행한 독특한 확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 회담은 비핵화의 실현성을 크게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미북 정상 회담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진일보한 성과이었습니다. 김정인과 특히 트럼프대통령에게 조심스러운 박수를 보냅니다.  끝
